
시나리오

학교� 풋살장�S#1� ( /� 2022.10,07.)

시끌벅적한� 소리와� 함께� 빠른� 속도로� 공이� 굴러간다.

누군가의� 발에� 의해� 공이� 힘차게� 차여진다.

퍽‘ -’

정우와� 대성의� 머리가� 부딪힌다.

주변� 친구들의� 웅성거림이� 들려오고� 정우가� 잔디� 위로� 넘어진다.

블랙에� 삐� 소리( )

야외� 거리S#2� ( )

대성이� 하품을� 하며� 걸어� 나오다� 앞에� 있는� 인물을� 보고서� 뛰기� 시작한다.

대성이� 어깨에� 손을� 올리자� 화들짝� 놀라는� 정우

그의� 손목에는� 워치가 귀� 위로는� 헤드셋을� 착용하고� 있다,� .

대성은� 정우와� 눈을� 맞추며� 큰� 목소리로� 말한다.

대성� 학교� 가는� 거지 같이� 가자|� ?� .

하지만� 정우는� 대성을� 잠시� 보더니� 손을� 쳐� 내고� 혼자� 앞으로� 걸어� 나가버린다.

대성은� 다시� 정우의� 옆에� 붙어� 말을� 건다.

대성� 역시� 오늘도� 쌀쌀� 맞구나|� ~

정우의� 워치에� 긴� 진동이� 울린다 휴대폰을� 확인하니� 엄마에게서� 걸려온� 전화이다.� .

아무렇지� 않게� 전화를� 받으려다� 멈칫한다.

그때� 휴대폰을� 가져가� 전화를� 받는� 대성

대성� 소리� 볼륨을� 낮추며 네� 어머니� 저� 대성이에요 아 정우를� 슬쩍� 쳐다보며 네� 그럼요|� ( )� ~� ...� ( )� .

휴대폰을� 돌려주는� 대성에게� 정우가� 말한다.

정우� 왜� 내� 전화를� 니가� 받아|� .

대성� 어머니한테� 연락� 좀� 드려 걱정하시잖아|� .� .

정우� 앞으로� 걸어나가며 신경� 꺼|� ( )� .

대성� 야 같이� 가|� .� !!

학교� 교실S#4� ( )

공을� 들고� 정우의� 반을� 찾아온� 대성



대성� � 정우 풋살하자|� ,�

정우는� 대성이� 들고� 있는� 공을� 보고서� 심장이� 빠르게� 뛰는� 것을� 느낀다.

눈을� 꾹� 감았다� 뜬� 정우는� 자리에서� 일어나며� 말한다.

정우� � 안� 해 너나� 해|� .� .

학교� 풋살장S#1� ( )

시끌벅적한� 소리와� 함께� 공을� 차고� 있는� 남학생들

멀리서� 이� 모습을� 지켜보고� 있던� 정우의� 눈에� 남학생들� 사이에서� 골을� 넣고� 웃으며� 뛰는

대성이� 들어온다.

한동안� 정우의� 눈은� 대성을� 따라� 시선이� 움직였다.

그러다� 눈이� 마주친� 두� 사람.

대성은� 정우에게� 인사를� 건네지만� 정우는� 무시하고� 가버린다.

그� 모습에� 생각이� 많아지는 이제는� 지쳐가는� 대성,�

엑스트라 뭐해 빨리� 와A� |� ,� .

대성� � 어|� ..�

야외� 거리S#3� ( )

앞으로� 먼저� 걸어나가는� 정우의� 뒷모습을� 바라보며� 걷는� 대성

한참을� 생각하다� 휴대폰을� 들고� 정우에게� 문자를� 보낸다.

정우의� 손목에� 있던� 워치에서� 진동이� 울린다.

진동을� 느끼고� 휴대폰을� 확인하는� 정우

너� 자꾸� 나� 피할� 거냐‘ ’

문자를� 보고서� 걷다� 멈춰선� 정우

이때� 주변이� 점점� 시끄러워� 진다 하지만� 아무런� 미동이� 없는� 정우.�

정우의� 이름을� 부르는� 목소리가� 점점� 가까이� 들려온다.

대성� � 앞에� 보라고� 서정우|� !!!!

대성의� 목소리가� 점점� 가까워져� 오다� 정우의� 팔을� 잡는� 순간

킥보드가� 정우의� 옆을� 빠르게� 지나간다.

킥보드� 넘어지는� 소리가� 나고서야� 상황파악이� 된� 정우는� 대성을� 바라본다.

그런� 정우를� 보던� 대성은� 넘어진� 시민에게� 다가간다.



대성� � 괜찮으세요|� ?

그� 모습을� 보던� 정우는� 또� 다시� 빠르게� 심장이� 뛰기� 시작하고� 뒷걸음� 치며� 도망가듯� 가� 버린다.

대성은� 그런� 정우를� 바라본다.

정우� 집� 조명� 사용S#5� ( )

집에� 도착하자마자� 화장실로� 향한� 정우

세면대� 물을� 틀어� 투박하게� 얼굴을� 씻어낸다.

격한� 세수로� 옷이� 젖어버린� 정우는� 온� 몸에� 힘이� 풀린� 채로� 무릎을� 가져와� 쪼그려� 앉고

두� 손으로� 귀를� 툭툭� 치기� 시작하다� 점점� 세게� 쳐� 낸다.

그렇게� 정우의� 고통스러운� 모습이� 계속된다.

대성의� 집S#5�

정우에게� 보낸� 문자� 화면을� 보며� 책상에� 앉아있는� 대성

과거� 정우와의� 일화를� 떠올린다.

정우의� 집� 과거회상�S#5� >� (2022.10.09.)

정우� 집의� 문을� 미친� 듯이� 두드리는� 대성

대성� 서정우 서정우 문� 열어� 새끼야|� !!� !!!!� !!!!

문고리에� 손을� 올린� 채� 망설이고� 있는� 정우의� 귀에

자신을� 부르는� 소리가� 옅게� 들려온다.

대성� 서정우|� !!!!!!!!

서서히� 열린� 문과� 그� 앞에� 서� 있는� 정우의� 얼굴을� 마주한� 대성

대성� 미친새끼야 너� 왜� 전화를� 안� 받아 걱정했잖|� .� !!� ,

미간을� 찌푸린� 정우의� 시선은� 대성의� 입으로� 향해� 있으며� 그의� 눈에서� 눈물이� 한� 방울� 떨어진다.

그� 모습을� 바라보던� 대성은� 뭔가� 이상함을� 느낀다.

대성� 야 너|� ..� ,

정우� 눈물을� 거칠게� 닦아내며 하� 씨 뭐라는지� 못� 알아� 먹겠네� 진짜|� ( )� ,� .

대성� 믿을� 수� 없다는� 듯� 고개를� 미세하게� 저어� 보인다|� ( .)

정우� 근데� 넌� 씨발� 왜� 멀쩡하냐 헛웃음치며 나만� 병신됐네|� .� ( )� .

잠시� 망설이다 그러니까� 수비� 적당히� 하라� 했잖아 아니다 가라� � � � � � ( )� .� ,� .



믿을� 수� 없다는� 대성의� 표정과� 거친� 정우의� 표정이� 대조되고서� 정우에� 의해� 문이� 닫혀� 버린다.

그� 앞에� 멍하니� 서� 있는� 대성이다.

대성의� 집S#5�

회상을� 끝낸� 대성은� 크게� 한숨을� 내쉰다.

책상에� 놓여진� 수화책을� 빤히� 바라보며� 책상� 위로� 손을� 두드린다.

탁 탁 탁‘ -� -� -’

생각을� 끝낸� 대성은� 책을� 펼쳐� 본다.

대성� 손을� 꼼지락� 거리며 이게� ㄱ 이렇게가� ㄴ|� ( )� .. ...� ....

정우의� 집�S#5�

지쳐� 누워있는� 정우와� 손목에� 차여진� 워치에서� 진동이� 울린다.

공원� 밤S#6� ( )

대성이� 정우에게� 책을� 건넨다 건네� 받은� 책이� 수화책임을� 알게� 된� 정우는� 대성에게� 화를� 낸다.� .

대성� 자 선물|� ,�

정우� 책� 제목을� 보고 적당히� 해 야� 너는 너는� 내가� 이렇게� 된� 게� 그냥� 우습지|� ( )� .� ,� .

대성� 뭐|� .. ?

정우� 나� 귀� 먹었다고� 동네방네� 소문� 내냐 적당히� 떠들어 내가� 보는� 앞에서� 아무렇지� 않게|� ?� .�

공이나� 차고 웃고� 그냥� 다� 재밌지� � � � � � ,� ?

대성� |�

정우� 수화 수화는� 뭔� 수화야 괜한� 오지랖� 그만� 부리고� 너나� 잘해|� ?� .� .

�

뒤로� 돌아선� 정우는� 대성에게� 전해� 받은� 책을� 쓰레기통에� 던지듯� 버리고서야� 떠나버린다.

야외� 거리S#3� ( )

헤드셋을� 착용한� 채� 등교하고� 있는� 정우와� 뒤에서� 호주머니에� 손을� 꽂은� 채� 잠시� 정우를� 쳐다보던

대성은� 정우의� 옆으로� 빠르게� 지나가버린다 정우� 역시� 이를� 인지한다.� .

학교� 교실S#4� ( )

교실� 안에서� 책만� 바라보고� 있는� 정우와� 교실� 밖에서� 한� 손에� 공을� 안은� 채� 지나가는� 대성

야외� 거리S#3� ( )

친구들과� 웃으며� 걸어가는� 대성의� 뒤에서� 홀로� 조용히� 걷는� 정우의� 모습이� 대비된다.

학교� 사물함S#4� ( )

누군가� 사물함을� 향해� 걸어간다.



사물함의� 문을� 열었더니� 그� 안에는� 정우가� 버렸던� 수화책이� 들어있다.

학교� 교실S#4� ( )

홀로� 교실에� 남아� 공부하던� 정우는� 잠시� 고민하다� 서랍에서� 책� 한권을� 꺼낸다.

서랍에서� 나온� 책은� 당시� 정우가� 버렸던� 바로� 그� 수화책이다.

수화책을� 펼쳐� 보는� 정우는� 주변을� 살피는� 동시에� 손이� 움찔거린다.

그렇게� 홀로� 수화� 연습을� 시작하는� 정우이다.


